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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동차 화이날 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림프종

성별 남성 나이 46세 직종 자동차조립직 직업관련성 낮음

개요

근로자 ○○○는 1989년 1월(25세)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발생일(2010년 11

월, 46세)까지 화이날 공정에 근무하며 차량의 시동점검, 그리스 도포, 연료, 오일 

및 냉매 주입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근로자 ○○○는 2010년 9월부터 림프

절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겼고, 2010년 11월 울산대병원에서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9월 다시 재발 판정

을 받고, 항암치료 및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치료 시행 중에 있다.

작업환경

근로자 ○○○는 입사 후 줄곧 차량이동공정과 문제차량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차

량이동공정에서는 스티어링휠(핸들)의 마찰부위 동판에 면장갑을 낀 손으로 그리스를 

도포 후 차량에 장착하고 시동점검하고 문제차량의 경우 20-30 m 정도 이격된 차량

수정공정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업무를 하였다. 문제차량 수정공정에서는 브레이크오

일, 파워오일, 부동액, 냉매, 연료(디젤)등의 주입이 부족한 차량에 대해서 연료 및 오

일을 주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브레이크오일의 경우 브레이크 오일이 주입되는 

도중에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브레이크 라인의 공기를 제거하는 브리딩 작업을 하였

다. 또한 브리딩 작업 후에는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려 브레이크오일의 누유여부를 

점검하고 누유가 발견될 경우 원인을 찾아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차량이동공

정 및 문제차 수정 공정의 작업 시에 방진 또는 방독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근

로자에 따라 면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있었다. 차량이동공정의 그레이팅 청소 시 

및 문제차량 수정공정의 브레이크액 제거 시에는 면장갑을 낀 손으로 걸레를 이용하

여 닦았다. 각종 오일에 연료의 주입은 펌프로 이루어지고 짧은 시간 동안 행해지기

에 근로자들은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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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소견

근로자 ○○○는 특별히 알려진 기저질환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2010년 9월부터 

가려움증이 발생하였으며 차차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피부과를 거쳐서 2010년 11월 울산대병원에 방문하여 조직검사를 시행

한 결과 림프종(달리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화학요

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9월 다시 재발 판정을 받고, 항

암치료 및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치료 시행중에 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89년 1월(25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1월까지 화이

날 공정에 근무하며 차량의 시동점검, 그리스 도포, 연료, 오일 및 냉매 주입작업 등

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근로자는 2010년 9월부터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겼

고, 2010년 11월 □병원에서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

식 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9월 다시 재발 판정받고, 항암치료 및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시행중에 있다. 근로자는 근무 중 벤젠 등 말초성 T-세포 림프종 유발물

질로 알려진 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

였다.  


